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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를 보면

  

 핵심 주제 

  •  친구      • 환경      • 공동체

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

1-2학년

성취 
기준

[2국02-01] 글자, 낱말, 문장을 소리 내어 읽는다.
[2국02-04]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.
[2국03-03]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쓴다.
[2국04-04] 글자, 낱말, 문장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흥미를 가진다.
[2바08-02] 생명을 존중하며 동식물을 보호한다.
[2슬08-03] 동식물의 겨울나기 모습을 살펴보고, 좋아하는 동물의 특성을 탐구한다.

그림책 읽기 활동 

 읽기 전  읽기 중  읽기 후 

활동 주제 

• 앞표지 살펴보기
• 상상하여 바꾸기

• 이야기 확인하기

•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찾기

• 이야기 꾸미기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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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기 전 활동 앞표지 살펴보기
  학년  반   번

이름

책 표지를 보며 아래 물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. 

(1) 이 책 제목인 ‘너를 보면’ 부분을 자세히 
   살펴보세요. 무엇이 보이나요?  

ㄴ ㅁ

(2) 아이의 마음은 어떠할까요? 

(3) 여러분은 무엇을 볼 때 이 아이와 같이 느끼나요?

아이가 본 것이 무엇일지 상상하여 그려 봅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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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기 중 활동 상상하여 바꾸기
  학년  반   번

이름

책을 읽고, 그림책의 작가와 같이 그림을 상상하여 바꾸어 표현해 봅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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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가의 
상상

나의 
상상

나의
상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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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기 중 활동 이야기 확인하기
  학년  반   번

이름  

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<보기>에서 찾아 쓰고, 동물들의 상황과 바라는 마음을 
연결해 봅시다.

<보기> 집    메마른    더미     버려진     홀로     외톨이     뿌연          

얼마나 겁이 났을까? 
어느 날 갑자기 

 너는

⚫             ⚪

듬직한 나무 
초록빛 숲에서 
살고 싶었을 
텐데…….

얼마나 외로웠을까?

가 된 너는
⚫             ⚪

너에게 파란 하늘을
열어주고 싶어. 

얼마나 슬펐을까?

 을 잃은 너는
⚫             ⚪

다 함께 어울려 
재미있게 놀고

싶었을 텐데…….

얼마나 무서웠을까? 

 남겨진 너는
⚫             ⚪

시원한 단비를
기다렸을 텐데…….

얼마나 답답했을까?

 하늘 아래 너는
⚫             ⚪

꺄르륵거리며 
푸른 바다를 

헤엄치고 싶었을 
텐데…….

얼마나 목말랐을까? 

 땅에 
너는

⚫             ⚪

햇살 가득한 
들판으로 가고 싶어. 

마음껏 단잠을 잘 
수 있게.

얼마나 아팠을까? 

쓰레기 에 
갇힌 너는

⚫             ⚪

너를 꼭 안아주고 
싶어. 

가슴 가득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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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기 후 활동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기
  학년  반   번

이름

동물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찾아봅시다.

얼마나 아팠을까?
쓰레기 더미에 갇힌 너는.

▶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말아요.

▶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얼마나 겁이 났을까?
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버려진 너는.

▶ 동물을 입양하면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요.

▶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얼마나 답답했을까?
뿌연 하늘 아래 너는.

▶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지 않고, 걸어 다녀요.

▶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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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기 후 활동 이야기 꾸미기
  학년  반   번

이름

어려움에 처한 동물을 찾아 그림을 그리고, 이야기를 꾸며 봅시다. 

 

   얼마나                         을까?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너는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텐데…….


